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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chunsystem.co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문서에는 스크린샷과 함께 관련
그래프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본 문서는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지침을 제공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따른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천시스템은 현재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기능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천시스템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https://chun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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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자금관리』, 즉 캐시 매니지먼트

⚫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예측은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100%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현금비중과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게 결국 『생존의 기술』

⚫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 = 놀고 있는 돈으로 생각하지만, 현금은 옵션(Option), 즉 『현금은 방어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

※ 리스크오프 = 천피크, 리스크온 = 천바닥

RISK OFF

RISK ON

시장의 내재 체력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Risk ON/OFF 사이클을 판별

Chun Index Overview

자금관리 솔루션

Chun Index



⚫ 시장체력(Chun Index)과 시장호흡(ADR)을 결합하여, 시장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

⚫ 과거 실제 시장에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 할 수 있는 검증 도구

⚫ 지수와 동반여부 (시장 호흡 분석 )

- 지수상승, 상승 종목 多 → 광범위한 동참 랠리 (건강한 상승)

- 지수상승, 상승 종목 小 → 소수 종목 주도 랠리 (불안정)

- 천바닥 (RISK ON)구간 상승종목 多 → 추세 전환 확률 ↑ 

Chun Index Overview

ChunIndex x ADR

상승종목 / 하락종목



⚫ 천마켓은 천인덱스의 기본 베이스이자,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플랫폼

⚫ 천마켓은 차트에 선을 긋는 대신, 숫자로 시장을 해석하는 퀀트의 눈을 제공

⚫ 일반 투자자들은 차트에 선을 그으며 시장을 해석하려 하지만, 천마켓은 실제 수치와 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진단

⚫ 지수는 상대적, 시가총액은 절대적

⚫ KOSPI 지수 3,300pt, KOSDAQ 785pt 는 상대적인 지표이지만, 시가총액은 실제 돈의 크기를 보여 줌

⚫ 결국 투자자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함

Chun Market / Market Cap

Market Cap

Chun Market



⚫ PER = 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

⚫ PBR = 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

⚫ PER은 시장이 얼마나 비싸게/싸게 거래되는 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PBR은 시장의 저평가〮고평가 국면을 나타내는

체온계

⚫ 코스피 0.5, 코스닥 2.0은 레버리지 과열/침체를 판별하는 기준선으로, 이 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시장은 항상

불안정해지고, 변동성 확대 위험 ↑

⚫ 기준선 위에 있다는 건 시장에 빚으로 들어온 자금이 과도하다는 의미이고, 기준선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자본 위주의

건전한 매수세라는 뜻

⚫ 지수는 신용잔고와 대체로 비례관계를 가지므로, 기준선을 상회할 경우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천피크 위험신호(Risk 

Off)와 함께 확인

Value Index(PER/PBR) / Debt Ratio

Value Index (PER / PBR)

Debt Ratio



⚫ 거래대금 ÷ 시가총액, 하루동안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전체 시장가치 대비 어느정도 비중인지 나타낸 값으로, 시장

몸집 대비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 비율이 높을 때는 단기 매매 활성화로 시장이 상승하며, 비율이 낮을때는 시장 관심 저하, 침체구간, 천바닥 후보로 볼

수 있음

⚫ 단기 침체 또는 저점 매수 후보로 포착된 종목이 몇 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

⚫ 천바닥 종목수가 급증(Spike 발생)하면 동시에 많은 종목들이 침체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으로 시장 전체가 과매도

상태에 몰렸음을 의미 (천바닥)

⚫ 침체 구간 종목이 줄고, 회복 종목이 늘어난 상황으로 시장 체력이 살아나며 추세 전환 시그널 가능성 ↑

Trading Volume / Bottom Stocks

Trading Volume

Bottoms Stocks



⚫ ADR (Advance/Decline Ratio = N일간 상승종목수 ÷ N일간 하락종목수

⚫ 일정 기간동안 ADR의 변화율(등락 폭)을 계량화한 것으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시장 호흡의 강약과 리듬의 변화를

보여 줌

⚫ 1일은 단기호흡, 5일은 일주일 순환, 10일은 중기 리듬, 20일은 한 달 체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ADR이 놓치는 시장

내부 변화를 정밀하게 포착

⚫ 천피크(과열)와 천바닥(침체)을 더욱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음

⚫ 단순 호흡(ADR)에서, 리듬과 주기를 읽어내는 심전도(ADR Variation)로 확장한 것.

ADR Variation

ADR Variaiton



⚫ 천마켓이 숫자로 읽는 한국 시장 체력이라면, 천매크로는 글로벌 유동성 엔진을 추적하는 두뇌 역할

⚫ 천매크로는 미국 금리에서 시작해 연준의 자산과 부채, 지급준비금, TGA, RRP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흐름을

정밀 추적

⚫ 이를 통해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판단

⚫ △지준금 = △SOMA계정 + △대출(유동성 지원 창구) - △(RRP+TGA)

[참고]

▪ 장단기 차트(10Y-2Y)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q

▪ 장단기 차트(10Y-3M)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s

▪ 유동성 차트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rdLF

▪ 단기금리 차트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rewj

▪ SOFR 과 IORB, EFFR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CYa

▪ 지준금 / 명목GDP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M

미국 유동성(Liquidity)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변화를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는 퀀트형 대시보드

Chun Macro

Chun Macro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q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s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rdLF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rewj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CYa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LWoM


⚫ 한국에 상장된 ETF 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추적

⚫ 빨강은 돈이 들어오는 시장, 파랑은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을 의미하며, 기간별 흐름을 함께 보면 단기 변동성인지, 장기

추세인지 판별 가능

⚫ ETF Flow는 글로벌 자금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며, 투자자는 이를 통해 국가 〮 미국섹터 〮 한국섹터

상대강도를 비교해 리스크 온/오프 전략과 분산 투자의 의사결정 가능

⚫ 상대가도는 누가 시장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금 흐름을 통해 강도를 확인하는 선행

시그널이며, 진짜와 가짜 반등을 구분하는 도구

한국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까지 활용,
한국 투자자금의 선택 =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으로 해석

ChunFlow : ETF Flow

Global ETF FLow



⚫ ETF Flow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

⚫ 특히 미국 시장은 글로벌 자금의 중심 허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이 몰리는 섹터는 시간차를 두고 한국시장에도

반영

⚫ 따라서 미국 ETF Flow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시장의 선행 시그널을 확인하는 과정

⚫ 투자자는 미국에서 돈이 쏠리는 섹터를 먼저 확인하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섹터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

⚫ 천플로우 ETF Flow는 단순한 성과 비교가 아니라, 돈의 시간차 흐름(글로벌 → 한국)을 추적하는 툴

⚫ 미국과 한국 섹터간 자금 온도 차를 활용하면 동행투자, 역발상 투자 가능

- 동행투자 : 미국과 한국 모두 돈이 몰리는 섹터에 비중 확대

- 역발상투자 : 미국에서 선행적으로 돈이 유입되지만, 한국은 아직 외면 섹터

ChunFlow : ETF Flow

US Sector (미국업종) ETF Flow



⚫ 한국 업종 ETF Flow는 업종별 자금의 이동을 추적

⚫ 빨강은 돈이 몰리는 곳, 파랑은 돈이 빠져나가는 약세 섹터를 의미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단기 모멘텀 / 장기추세를 추종할지, 역발상 기회를 찾을지 판단

⚫ 돈이 몰리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을 색으로 보여주는 자금 지도

ChunFlow : ETF Flow

K-Sector (한국업종) ETF Flow



⚫ 글로벌 시장 심리와 경기 사이클을 판별하며, 글로벌 자산 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현재 시장이

Risk On 또는 Risk Off 국면인지 정밀하게 판별

ChunFlow : ETF Flow

Macro Assets (거시자산)



⚫ 실제 시장에서 누가 사고파는지 주체별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누적순매수 금액과 지수를 비교

⚫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추세를 주도하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기관의 누적 순매수 곡선이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기관 주도)

⚫ 그러나 기관의 매수만으로 시장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제공

⚫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개인의 수급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의 심리가 곧 코스닥의 추세임을 보여줌. 따라서

개인 자금 유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투자자예탁금과 신용잔고를 확인 필요

실제 코스피〮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어디에
자금을 배분하는지를 추적

ChunFlow : Capital Flow

Investor Flow



⚫ 누적 순매수금액을 통해 시장의 큰손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MIF를 통해 시장 몸집 대비 얼마나 파워풀한지 확인

⚫ FI를 통해 거래대금 대비 주제별 매수강도로 단기 변동성 포착

⚫ 이 세가지를 결합하면 단순 수급 확인을 넘어, 시장의 단〮중〮장기 강도를 정밀하게 계량화하여,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힘이 얼마나 유효한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 누적 순매수금액(CF, Cumulative Flow)

* 순매수금액 / 시가총액 (MIF, Market Impact Flow)

* 순매수금액 / 거래대금 (FI, Flow Intensity)

ChunFlow : Capital Flow

K-Market



⚫ 시장을 선도하는 큰손 자금으로, 단순 단타보다 전략적 매매 성향이 강해, 중기 자금 방향(유입과 이탈)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됨.

⚫ 지수와 같은 방향일 때는 확인 지표, 반대 방향일때는 기회의 신호.

- 지수와 같은 방향 : 정상적인 동행

- 지수와 반대 방향 : 주가 반전/하락의 시그널 가능성 ↑

⚫ 외국인의 MIF 지수와 함께 상승한다면 시장은 강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지수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이는 단기 과열 신호로 조정에 대비가 필요

⚫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MIF급등이 단기적 랠리 트리거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흐름은 코스피는 추세, 코스닥에선

촉매로 구분해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

ChunFlow : Capital Flow

SM Intensity

FM Intensity


